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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타임스 유형동 기자 "인공지능을 다
루는 언론 방식에도 'AI+X'가 필요"
 윤영주 기자  승인 2022.07.22 18:11

"인공지능(AI) 시대 언론의 역할과 나아가야 할 방향은?" 
22~23일 중앙대서 '인공지능 인문학 국제학술대회' 개최 
'언론이 AI를 다루는 몇 가지 방식' 주제 특별 주제 세미나 
AI 시대 언론의 역할 및 방향성에 관한 논의의 장 펼쳐져

제5회 '인공지능(AI) 인문학 국제학술대회(ICAIH 2022)'가 22일과 서울 흑석동 중앙대학교에서 열렸다. 행사 첫날인 22일 개최된

'언론이 AI를 다루는 몇 가지 방식'을 다룬 특별 주제 세미나에서는 언론계와 학계 간의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사진=AI타임스).

제5회 '인공지능(AI) 인문학 국제학술대회(ICAIH 2022)'가 22일과 서울 흑석동 중앙대학교에서 열렸다.

중앙대학교 인문콘텐츠연구소 HK+사업단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지난 2017년 11월부터 AI 인

문학 구축을 위한 학제 간 연구를 진행해오고 있다. 이번 행사는 AI 인문학 관련 학제 간 연구 성과를 공

유하는 자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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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 첫날인 22일 '언론이 AI를 다루는 몇 가지 방식'을 주제로 특별 주제 세미나가 마련됐다. 오후 1시부

터 6시까지 중앙대 310관 1층 대신홀에서 개최된 세미나에는 방은주 지디넷코리아 기자와 최준호 중앙

일보 기자, 구본권 한겨레 기자, 박소영 중앙대 인문콘텐츠연구소 HK연구교수 등이 연사로 나서 AI 시대

언론의 역할과 방향성을 제시하는 주제 발표를 펼쳤다.

이어진 2부 종합토론에서는 고광본 서울경제 기자의 사회 아래 유형동 AI타임스 기자를 비롯해 황민수

The AI 편집국장과 박대민 선문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 이신행 중앙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

부 교수 등이 토론자로 나섰다. 언론인·전문가들이 한데 모여 인공지능 시대 언론의 역할이 무엇인지

에 대한 풍성한 논의가 오갔다.

특별 주제 세미나 2부 종합토론에서는 고광본 서울경제 기자의 사회 아래 유형동 AI타임스 기자를 비롯해 황민수 The AI 편집국장
과 박대민 선문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 이신행 중앙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 등이 토론자로 나섰다. (사진=AI타임
스).

 



AI를 다루는 언론 방식에도 'AI+X'가 필요해

쉽고 재미있는 기사로 대중의 공감대 이끌어낼 수 있어야

인문학적 시각으로 과학기술 바라보려는 노력 중요 





이 자리에서는 AI 보도의 윤리, 언론의 빅데이터 활용 방안, 팩트체크 과정에서 AI의 역할 등에 대한 화두

도 언급됐다. 이날 토론자로 참여한 유형동 AI타임스 기자는 "인공지능과 관련된 이슈를 다루다보면 어

려운 전문용어나 생소한 개념을 많이 접한다"며 "시민들이 쉽게 이해하고 체감할 수 있는 쉬운 기사를 쓰

려고 노력한다"고 말했다. 기사 작성 시 인문학적인 시각으로 과학기술을 바라보면서 새롭게 개발된 AI

기술이 과연 우리 삶을 어떻게 바꿔놓을 것인지에 집중한다는 것.

유 기자는 AI 기술로 변화될 미래 청사진을 사례를 중심으로 제시하면서 어려운 인공지능을 쉽게 풀어가

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수없이 쏟아지는 AI 정보의 홍수 속에 대중의 이해도를 높이고 공감대

를 이끌어낼 수 있는 양질의 기사는 사실상 찾아보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

그는 "AI를 다루는 언론의 방식도 좀 더 쉽고 재미있게, 그리고 여러 분야와 융합할 수 있다고 생각한

다"고 밝혔다. 최근 'AI+X'가 학계에서 화두인 가운데 언론사들이 인공지능을 다루는 방식도 'AI+X'가 필

요하다는 제언이다. 토론자들은 중앙대학교 인문콘텐츠연구소 산하 AI 미디어연구센터가 필요하다는 결

론도 도출했다. 

유형동 기자는 AI 기술로 변화될 미래 청사진을 사례를 중심으로 제시하면서 어려운 인공지능을 쉽게 풀어가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사진=AI타임스).



토론자들은 중앙대학교 인문콘텐츠연구소 산하 AI 미디어연구센터가 필요하다는 결론도 도출했다. (사진=AI타임스).

AI타임스 윤영주 기자 yyj0511@aitimes.com

[관련기사] [메타 인터뷰] 멀리 떠난 고(故) 이어령 선생을 책으로 만나다 ② AI는 아이의 시선으로 접근

해야 보인다

[관련기사] 제5회 '인공지능 인문학 국제학술대회' 오는 7월 개최…본보 유형동 기자 토론자로 나서

윤영주 기자 yyj0511@ai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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